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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중독의 성차: 

소셜미디어 사용동기의 매개효과

 문  수  지        임  영  진†

                             대구대학교          가천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과 소셜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에서 소셜미디어 사용동기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대학생 433명(남성 154명, 여성 279

명)을 대상으로 Bergen 소셜미디어 중독 척도, 개정된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척도를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 소셜미디어 중독의 성차에 있어서 사용동기 중 대처동기, 소일동기, 장점표현

동기, 단점은폐동기가 매개변인으로 기능하였고, 이 네 사용동기 중에서 대처동기의 매개효

과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중독을 

개입할 때 대처동기, 소일동기, 장점표현동기, 단점은폐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하여야 함

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차,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소셜미디어 중독

†교신저자: 임영진, 가천대학교 심리학과, (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Tel: 031-750-2664, E-mail: yjlim0109@naver.com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25, Vol. 30, No. 2, 157-171

 OPEN ACCESS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158 -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타인과 생각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특성을 소개하고 지인들과 소통하는 

가상공간을 의미한다(Kuss & Griffiths, 2011). 

소셜미디어 사용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

화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현재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는 약 52.4억 명에 이른다(Statista, 

2025). 국내의 경우, 전체 인구의 93%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연구소, 2023). 소셜미디어는 정보 교류와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정보 유통 비용을 절

감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손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불분명

한 정보의 확산, 개인정보 노출, 사이버 범죄 

등의 부작용도 동반된다. 이러한 부작용 가운

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셜미디어 중독

(social media addiction)이다.

소셜미디어 중독은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기 위한 과도한 

갈망을 지니며 소셜미디어에 과도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여 대인관계적 기능저하와 업무

적 기능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Andreassen & Pallesen, 2014). 소셜미디어 중독

은 일종의 행동중독(behavioral addiction)이어서 

행동중독의 6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6

가지 행동중독의 요소는 기분조절, 갈등, 재발, 

내성, 금단, 현저성 등을 아우른다(Jovanović, 

Višnjić, & Gmijović, 2021). 소셜미디어 중독을 

겪는 사람은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생각과 갈

망이 그의 사고와 동기를 지배하게 되며(현저

성, salience),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 된다(기분조절, mood 

modification). 또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지속하

다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다양한 신체

적․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금단, 

withdrawal).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효과

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강도로 사용하

게 되며(내성, tolerance), 소셜미디어 사용은 개

인의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갈등, conflict),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향을 보인다(재발, 

relapse).

소셜미디어 중독은 대학생의 학업적․대인

관계적 기능저하와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셜

미디어 중독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이현주, 김혜경, 

2015),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을 지닌 대학생

일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갖는 것으로 드

러났으며(구혜자, 이외선, 홍민주, 2016), 대학

생의 소셜미디어 중독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

을, 주관적 웰빙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태련, 강민주, 2022; 최현, 

서경현, 2017).

소셜미디어 중독의 성차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

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22개 

국가와 지역에서 58,336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소셜미디어 중독을 

보일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 

Han, Yu, Wu, & Potenza, 2020). 이러한 성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이해는 소셜미디어 중독

의 발생 기전과 경로를 규명하고, 성별에 따

른 예방 및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

이다. 소셜미디어 중독의 성차를 설명하기 위

해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성

역할 이론(gender role theory)에서는 소셜미디

어 사용이 남성의 성역할보다는 여성의 성역

할에 보다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Tiggemann & Slater, 2013), 보상적 인터넷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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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compensatory internet use)에서는 여성의 욕

구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욕

구를 가상 공간에서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으며(Caplan, 2007),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

셜미디어를 통해 사회비교를 더 많이 행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Fardouly, Diedrichs, 

Vartanian, & Halliwell, 2015). 그러나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중독의 성차를 소셜미디어 사용동

기를 통해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개인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심리적 동기는 사

용자의 행동 패턴과 중독 경향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rcaburun, 

Alhabash, Tosuntaş, & Griffiths, 2020). 또한, 성

별에 따라 소셜미디어 사용 목적과 동기에 차

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Muscanell & Guadagno, 2012). 이를 고려할 때, 

사용동기는 성차와 중독 간의 관계를 설명하

는 핵심적인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소셜미디어 중독

의 차이를 소셜미디어 사용동기의 매개효과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소셜미디어 사용동기는 과거 소셜미디어의 

사용경험에 기반하여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를 의미한다(Lim, 2023). 소셜미디어 

사용동기는 소셜미디어 중독의 원인이 되는 

여러 원격변인(remote variables)과 소셜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근접변인(proximal 

variable)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

격변인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개인 특성에 가

까운 요인으로, 성격, 유전, 애착, 정신건강 등

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근접변인은 행동 직

전에 작용하는 즉각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으로, 

사용동기와 감정 반응 등이 포함된다. I-PACE 

모델(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model; Brand et al., 2019)에 따르면 원격변인과 

근접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소셜미디어 중독으

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소셜미디어 사용동기에 대한 최근 모형에 

의하면, 소셜미디어 사용동기는 크게 8가지

로 나뉘어진다(Lim, 2023). 소셜미디어 사용

으로 인해 긍정정서를 얻고자 하는 고양동

기(enhancement motives),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려는 대처동기(coping 

motives),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

히고자 하는 사교동기(social motives), 소셜미디

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소외로부터 벗어나

고자 하는 동조동기(conformity motives), 소셜미

디어에 접속함으로써 무료함을 달래려고 하는 

소일동기(pastime motives), 소셜미디어에서 자

신의 장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장점표현동기

(expression motives),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자 소

셜미디어에 접속하는 단점은폐동기(concealment 

motives),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정보와 지식

을 얻고자 하는 정보동기(information motives) 

등이 소셜미디어 사용동기를 구성한다.

8가지 소셜미디어 사용동기는 동기의 원천

(내적 vs. 외적)과 강화 유형(정적 vs. 부적)을 

기준으로 한 이차원적 틀에 따라 분류된다. 

정적 강화를 동반한 내적 동기는 고양동기와 

정보동기로, 이는 정서적․인지적 자극에 대

한 욕구를 반영한다. 부적 강화를 동반한 내

적 동기는 대처동기와 소일동기를 포함하며, 

이는 스트레스나 지루함과 같은 부정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적 강화를 동반한 외적 동기는 

사교동기와 장점표현동기로, 이는 관계를 구

축하고 인정을 얻는 데 중점을 둔다. 부적 강

화를 동반한 외적 동기는 동조동기와 단점은

폐동기로, 이는 거절을 피하거나 개인적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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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사용동기는 소셜미디어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상관연구에 의하면(김

명진, 임영진, 2023; 조혜빈, 임영진, 2021), 소

셜미디어 사용동기 중에서 대처동기, 동조동

기, 단점은폐동기, 장점표현동기, 고양동기, 

사교동기 등은 소셜미디어 중독과 큰(large, 

strong; 0.50-1.00) 상관계수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정보동기, 소일동기 등은 소셜미디어 중독

과 중간(moderate, medium; 0.30-0.49) 수준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중회귀분석 연구(김명

진, 임영진, 2023; 조혜빈, 임영진, 2021)에 의

하면, 8개의 사용동기 중에서 고양동기, 대처

동기, 단점은폐동기 등으로부터 소셜미디어 

중독에 이르는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의 성차가 보고되었다. 김명진, 임영진(2023)은 

정보동기, 고양동기, 대처동기, 소일동기, 장점

표현동기 등에서 성차를 발견하였다. 이승미, 

신나영(2023)의 연구에서도 장점표현동기, 정

보동기, 대처동기, 소일동기, 고양동기에서 성

차가 나타났으며, 조혜빈, 임영진(2021)은 대처

동기와 소일동기에서 성차를 보고하였다. 이

들 세 연구는 공통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대처동기와 소일동기 수준이 더 높다고 보

고하고 있다. 대처동기와 소일동기는 모두 부

정정서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소하려는 동기

와 관련되므로, 선행연구들은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부정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고 이에 대

한 인지적 대처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러

한 성차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별과 소셜미디어 중독 간의 관

계를 설명하기 위해 병렬다중매개모형(Parallel 

Multiple Mediation Model)을 적용하고, 매개변인

으로 포함할 사용동기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고려하였다: (1) 소셜미디어 중독과의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사용동

기, (2) 소셜미디어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인 사

용동기, (3) 성별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난 사

용동기. 이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이론적 근거를 종합하여 가설에 포함할 매개

변인으로 대처동기를 선정하였다. 다른 사용

동기들은 다중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가 유의

하지 않았거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 대처동기, 소

셜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

다. 특히, 성별이 소셜미디어 중독 수준에 미

치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대처동기를 통

한 간접적 영향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그림 1).

가설 1. 대학생의 성별은 소셜미디어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대학생의 성별은 소셜미디어 사용

동기 중 대처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중 대처동기

는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성별은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중 대

처동기를 매개로 하여 소셜미디어 중독 수준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비록 가설 2와 가설 3이 가설 4 모형의 

하위 경로를 구성하지만, Hayes, Montoya, 및 

Rockwood(2017)가 제안한 매개분석 절차의 권

장 기준에 따르면 성별이 대처동기에 미치는 

영향(가설 2)과 대처동기가 소셜미디어 중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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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직선은 연구가설에 해당하는 경로를 의미함.

그림 1. 소셜미디어 중독의 성차에 대한 연구모형

미치는 영향(가설 3)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가

설 4의 매개효과 해석의 명확성과 모형의 신

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대학

생 433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여성은 279명

(64.43%)이고 남성은 154명(35.6%)이었다. 참여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1.94세(SD=1.809)였고 

연령 범위는 18세부터 28세였다. 참여 대학

생의 평균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은 273.29분

(SD=150.674)이었고 사용 시간 범위는 10분부

터 1070분이었다. 

측정도구

개정된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척도

참여자의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 Lim(2023)이 개정하여 타당화한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척도(Social Media Use 

Motives Scale-Revised; SUMS-R)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고, 총 40문항

으로 구성되며, 정보동기, 고양동기, 사교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 소일동기, 장점표현동기, 

단점은폐동기 등의 8개 소셜미디어 사용동

기를 측정한다. 선행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McDonald’s omega)는 .78에서 .92범위였고(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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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0∼.92였다.

Bergen 소셜미디어 중독 척도

참여자의 소셜미디어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ndreassen 등(2016)이 개발하고 Shin(2022)

이 번안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

당화한 Bergen 소셜미디어 중독 척도(Bergen 

Social Media Addiction Scale; BSMAS)가 사용되었

다. 이 척도는 1점(매우 드물게)에서 5점(매우 

자주)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고, 총 6문항으

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지난 1년 동안의 현

저성, 내성, 금단, 재발, 갈등, 기분 조절 등의 

소셜미디어 중독의 핵심 증상을 측정한다.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

고(Shin, 2022),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5이었다.

연구절차

모든 참여자는 설문조사에 참여하기에 앞서 

설문의 목적, 연구 내용, 참여자의 권리 등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였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질문지

와 두 개의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자료분석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소셜미디어 중독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범위,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 값을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0이상일 때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였

고, 첨도는 -3와 3 사이에, 왜도는 -2와 2 사이

에 있을 때 자료가 정규성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Tabachnick, 2007). 또한, 독립변인

(성별), 매개변인(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종속변

인(소셜미디어 중독)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

막으로, 병렬다중매개모델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Hayes 

et al., 2017)를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와 그 

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5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과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였

다. 부트스트랩은 비모수적 재표집 기법으로

서 원본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

하여 통계적 추정을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

에서는 5,000번의 부트스트랩 재표집을 통해 

간접효과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

의성을 검토하였다.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

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

다. 부트스트랩 기법은 간접효과의 정규성 가

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총효과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간접효과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통적 분석 방식이 간

과할 수 있는 효과를 탐지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부트스트랩 기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병렬다중매개모형을 포함한 다양한 확장된 매

개모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결  과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및 내적 일치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내적 일치도 및 상관계수가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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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

2. 정보동기 -.12* -

3. 고양동기 -.20*** .36*** -

4. 사교동기 -.16*** .29*** .44*** -

5. 대처동기 -.31*** .27*** .44*** .36*** -

6. 소일동기 -.16*** .24*** .52*** .30*** .41*** -

7. 동조동기 -.14** .24*** .28*** .64*** .46*** .22*** -

8. 장점표현동기 -.19*** .26*** .32*** .69*** .28*** .21*** .52*** -

9. 단점은폐동기 -.15** .17*** .16*** .43*** .41*** .10* .56*** .52*** -

10. BSMAS -.31*** .18*** .41*** .38*** .64*** .40*** .40*** .40*** .42*** -

Mean - 17.32 17.88 15.07 12.33 19.10 10.93 13.49 9.31 14.04

SD - 3.86 3.53 4.47 5.31 4.06 4.86 5.18 4.25 5.58

왜도 - -.73 -.19 -.33 .31 -1.16 .57 .02 1.15 .36

첨도 - .75 .29 -.26 -.90 1.99 -.52 -.81 1.10 -.66

최솟값 - 5 7 5 5 5 5 5 5 6

최댓값 - 25 25 25 25 25 25 25 25 26

Cronbach’s α - .80 .85 .83 .92 .87 .92 .91 .91 .85

주. BSMAS = Bergen Social Media Addiction Scale. ***p < .001 **p < .01 *p < .05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함.

표 1.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내적 일치도

에 제시되었다. 성별과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간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동

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12∼-.31, p < .05).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수준이 높았다. 

아울러, 성별은 소셜미디어 중독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r = -.31, p < 

.001).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셜미디어 중

독 수준에 있어 높은 값을 보였다. 소셜미디

어 사용동기 간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소셜

미디어 사용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

관을 보였다(r = .10∼.69, p < .05). 소셜미디

어 사용동기와 소셜미디어 중독 간의 상관분

석 결과, 8개의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모두 소

셜미디어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

을 보였다(r = .18∼.64, p < .001). 내적 일치

도 분석 결과, 모든 변인이 관습적 기준에 부

합하였고(α = .80∼.92), 모든 변인의 왜도(-.16

∼1.15)와 첨도(-.81∼1.99)의 값도 관습적 기준 

내에 존재하여 본 자료의 정규성이 확인되었

다(Tabachnic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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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성별 → 정보동기 -.24 .10 -2.36 <.05 -.4475 -.0405

성별 → 고양동기 -.38 .10 -3.73 <.001 -.5822 -.1805

성별 → 사교동기 -.28 .10 -2.70 <.01 -.4785 -.0754

성별 → 대처동기 -.64 .10 -6.45 <.001 -.8362 -.4456

성별 → 소일동기 -.37 .10 -3.61 <.001 -.5732 -.1693

성별 → 동조동기 -.28 .10 -2.70 <.01 -.4822 -.0759

성별 → 장점표현동기 -.34 .10 -3.35 <.001 -.5420 -.1412

성별 → 단점은폐동기 -.32 .10 -3.08 <.01 -.5205 -.1148

성별 → 소셜미디어 중독 -.22 .08 -2.75 <.01 -.3708 -.0615

정보동기 → 소셜미디어 중독 -.07 .04 -1.89 .0595 -.1457 .0029

고양동기 → 소셜미디어 중독 .10 .05 2.04 <.05 .0035 .1822

사교동기 → 소셜미디어 중독 -.03 .06 -.45 .6551 -.1362 .0857

대처동기 → 소셜미디어 중독 .44 .05 9.60 <.001 .3471 .5258

소일동기 → 소셜미디어 중독 .13 .04 3.01 <.01 .0437 .2090

동조동기 → 소셜미디어 중독 .01 .05 .23 .8191 -.0887 .1120

장점표현동기 → 소셜미디어 중독 .17 .05 3.32 <.01 .0702 .2736

단점은폐동기 → 소셜미디어 중독 .12 .05 2.71 <.01 .0345 .2154

주. 연령을 공변인으로 투입하고,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은 

표준화하여 투입함

표 2. 성별,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및 소셜미디어 중독의 관계에 대한  병렬다중매개모형

성별과 소셜미디어 중독의 관계에서 사용동기

의 매개효과

표 2에는 성별,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및 소

셜미디어 중독의 관계에 대한 병렬다중매개분

석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독립변인인 성별이 

정보동기(β = -.24, SE = .10, t = -2.36, p < 

.05), 고양동기(β = -.38, SE = .10, t = -3.73, 

p < .001), 사교동기(β = -.28, SE = .10, t = 

-2.70, p < .01), 대처동기(β = -.64, SE = .10, 

t = -6.45, p < .001), 소일동기(β = -.37, SE 

= .10, t = -3.61, p < .001), 동조동기(β = 

-.28, SE = .10, t = -2.70, p < .01), 장점표현

동기(β = -.34, SE = .10, t = -3.35, p < .001), 

단점은폐동기(β = -.32, SE = .10, t = -3.08, p 

< .01) 등의 매개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가설 2(대학생의 

성별은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중 대처동기 수

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지되었다. 매개변인

이 소셜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

펴본 결과, 고양동기(β = .10, SE = .05, t = 

2.04, p < .05), 대처동기(β = .44, SE = .05,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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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값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총효과 -.6554 .0993 -.8506 -.4603

직접효과 -.2161 .0787 -.3708 -.0615

간접효과(전체) -.4393 .0678 -.5764 -.3074

간접효과(정보동기) .0174 .0138 -.0026 .0497

간접효과(고양동기) -.0354 .0225 -.0867 .0010

간접효과(사교동기) .0070 .0176 -.0296 .0432

간접효과(대처동기) -.2797 .0526 -.3896 -.1801

간접효과(소일동기) -.0469 .0195 -.0896 -.0135

간접효과(동조동기) -.0033 .0162 -.0387 .0286

간접효과(장점표현동기) -.0587 .0275 -.1201 -.0137

간접효과(단점은폐동기) -.0397 .0202 -.0853 -.0076

주.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함.

표 3. 소셜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성별의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 9.60, p < .001), 소일동기(β = .13, SE = 

.04, t = 3.01, p < .01), 장점표현동기(β = .17, 

SE = .05, t = 3.32, p < .01), 단점은폐동기(β 

= .12, SE = .05, t = 2.71, p < .01) 등의 매

개변인이 종속변인인 소셜미디어 중독에 미치

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가설 3(대학생의 대처동기는 소셜미디어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은 지지되었다. 모든 

매개변인을 분석에 포함하였을 때에도, 성별

이 소셜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여

전히 유의하였다(β = -.22, SE = .08, t = 

-2.75, p < .01).

표 3에는 성별, 소셜미디어 중독, 소셜미디

어 사용동기의 병렬다중매개모형에서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가 제시되었다. 분석결

과, 성별의 총효과(추정값 = -.6554, 95% CI 

[-.8506, -.4603]), 성별의 직접효과(추정값 = 

-.2161, 95% CI [-.3708, -.0615])과 간접효과(추

정값 = -.4393, 95% CI [-.5764, -.3074])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에 

가설 1(대학생의 성별은 소셜미디어 중독 수

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지되었고, 성별과 

소셜미디어 중독의 관계에서 소셜미디어 사

용동기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8개 소셜

미디어 사용동기 중에서 대처동기(추정값 = 

-.2797, 95% CI [-.3896, -.1801]), 소일동기(추정

값 = -.0469, 95% CI [-.0896, -.0135]), 장점표

현동기(추정값 = -.0587, 95% CI [-.1201, 

-.0137]), 단점표현동기(추정값 = -.0397, 95% 

CI [-.0853, -.0076])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 소셜미디어 사용동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 유의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가설 4(성별은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중 

대처동기를 매개로 하여 소셜미디어 중독 수

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지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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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소셜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중 대처

동기에 의해 매개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8개의 

소셜미디어 사용동기를 동시에 투입하는 병렬

다중매개모형을 도입하였다. 

연구결과, 성별과 소셜미디어 중독의 관계, 

성별과 대처동기의 관계, 대처동기와 소셜미

디어 중독 사이의 관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성별과 소셜미디어 중독의 관계에서 대

처동기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1(대학생의 성별은 소셜미디어 중독 수

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대학생의 성별은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중 대처동기 수준에 영

향을 미친다.), 가설 3(대학생의 대처동기는 소

셜미디어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성별은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중 대처동기를 

매개로 하여 소셜미디어 중독 수준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 등은 모두 지지되었다.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가설로 설정한 

매개변인 이외에, 소일동기, 장점표현동기, 단

점표현동기 등도 성별과 소셜미디어 중독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네 개

의 매개변인의 간접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는 

서로 달랐다. Preacher와 Kelley(2011)가 제안한 

효과크기(effect size)의 기준에 의하면, 전체 간

접효과와 대처동기의 간접효과는 큰(large) 효

과크기였고, 소일동기, 장점표현동기, 단점은

폐동기 등의 간접효과의 효과크기는 작은-중

간(small-to-medium) 효과크기였다.

이 세 소셜미디어 사용동기가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의 원인은 

본 연구의 표본크기가 선행연구에 비해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보다 표본크기가 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하여 작

은 표본크기의 연구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간

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셜미디

어 사용동기 연구에서 충분한 표본크기가 중

요함을 보여준다.

가설과는 달리, 대처동기 이외의 세 사용동

기가 매개효과를 가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척도의 차이에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김명진, 임영진, 2023; 이승미, 

신나영, 2023; 조혜빈, 임영진, 2021)에서는 소

셜미디어 중독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소셜미

디어 중독경향성 척도(정소영, 김종남, 2014)’

를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Bergen 소셜

미디어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 두 척도는 비록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사용동기와의 상관관계는 

서로 달랐다(Shin, 2022). 이에 두 척도가 측정

하는 소셜미디어 중독의 개념 차이로 인하여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 척도

는 소셜미디어 사용의 시간적 요소, 정서적 

반응, 과도한 사용 등을, Bergen 소셜미디어 중

독 척도는 소셜미디어 사용의 중독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 두 척도가 사용동

기와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

한 차이가 본 연구에서 다른 매개변인을 도출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소일동기는 무료함을 극복하기 위해 소셜미

디어를 사용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무료함

(boredom)은 내적 또는 외적 자극의 부족에 의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각성상태와 그에 따른 불

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Mikul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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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anovich, 1993), 무료함을 경험한 사람은 대

체로 그 무료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무료함은 여성보다는 남성

이 더 많이 경험한다(Vodanovich, Kass, Andrasik, 

Gerber, Niederberger, & Breaux, 2011). 따라서, 

소일동기가 성별과 소셜미디어 중독의 관계에

서 매개변인으로서 기능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무료함을 많이 경험하기 때

문이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은 경험한 무료

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Camerini, Morlino, & 

Marciano, 2023). 예를 들어, 남학생은 무료함을 

경험할 때 이를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해소하는 

반면, 여학생은 무료함을 경험할 때 이를 소

셜미디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Su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장점표현동기와 단점은폐동

기가 성별과 소셜미디어 중독의 관계에서 매

개변인으로 기능하였다. 장점표현동기와 단점

은폐동기는 자기제시동기의 일부로 포함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제시의 전략과 방식에 

성차가 존재함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남성

은 여성에 비해 자기제시 전략으로서 미루

기, 수면 부족, 물질사용 등의 자기손상 전략

(self-handicapping) 방식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

고(Jones & Berglas, 1999),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여성성

(femininity)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기제시를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li, 

2001). 이러한 성별 차이는 소셜미디어에서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 소셜미디어

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이는 자기제

시의 일환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 정체성, 

자기 개념(self-concept)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필

요와 관련이 있다(김명진, 임영진, 2023). 또한, 

이러한 경향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중독적인 

형태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im, 

2023). 즉,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감

추려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인 전략

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성별에 따른 소셜미디

어 중독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

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소셜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사용동기라는 

요소를 통해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소셜미디어 사용 행태의 차이를 보다 깊

이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소셜미디어 사용동기 중 대처동기, 소일동기, 

장점표현동기, 단점은폐동기 등이 소셜미디어 

중독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소셜미디어 중독 이론에 새로운 사용

동기를 추가하며, 연구의 이론적 틀을 확장하

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대처동기

가 핵심적인 사용동기로 기능함을 보여줌으로

써, 소셜미디어 중독이 정서조절을 위한 심리

적 전략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을 뒷받침하고, 

정서적 취약성과 관련된 중독 행동에 대한 이

론적 토대를 강화한다.

이 연구의 실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

구 결과는 여성의 소셜미디어 중독 개입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성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은 그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특정 동기를 다룰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부정정서에 대한 대

처 전략으로 사용하는 여성은 대안적인 대처 

기법이나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익히는 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참여를 촉진

하거나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하는 개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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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자아 표

현과 정서적 공유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은 소

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이나 성취를 표

현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기 수용과 정서적 개방성을 촉진하는 개입

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결점, 실

수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숨기는 여성들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임의표집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수

집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참여자가 대한민국

의 전체 대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층화 표본 추출을 비롯

한 확률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종류에 대

한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소셜미디어의 양식이 소셜미디어 중독과 

소셜미디어 사용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였다(Kuss & Griffiths, 2011). 이에 후속연

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종류에 대한 변인을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참여자는 모두 일반 대학생이

므로 소셜미디어 중독을 지닌 임상집단을 대

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했을 때에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

서는 소셜미디어 중독 내담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의 한계점과 제한점을 지니

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중독의 성차에 대한 

최초의 동기적 매개경로를 다루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소셜미디어 

중독의 원인을 찾는 연구와 소셜미디어 중독

의 개입과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본 연구의 결과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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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ifferences in Social Media Addiction: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Media Use Motives

Moon, Su-Ji        Lim, Young-Jin

                         Daegu University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media use motives in the gender 

difference in social media addiction. To this end, the Bergen Social Media Addiction Scale and the Social 

Media Use Motives Scale-Revised were administered to 433 college students (154 males and 279 females) 

who use social media.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oping motives, pastime motives, expression 

motives, and concealment motives functioned as mediating variables in the gender difference in social 

media addiction. Among these four motives,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es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when intervening in social media addiction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terventions should focus on coping motives, pastime motives, expression motives, and 

concealment motives.

Key words : gender differences, social media addiction, social media use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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